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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들은 연간 2조원, 월 1600억~1800억원을 한도로 주담대 대환 서비스를 제공… 최근 3년간 신규 주담대 취급액의 평균 수준

금융당국은 은행별 한도를 현행 연간 2조원에서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https://zrr.kr/gHYB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0%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

https://zrr.kr/LIju

케이뱅크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에서 기업공개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힘

2021년 1조의 유상증자 당시 투자자들에게 5년 내 상장을 조건으로 내걸어… 상장 실패 시 행사할 수 있는 동반매각청구권을 부여해 내후년까지 상장이 필요한 상황

https://zrr.kr/tShG

토스뱅크가 외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원화나 외환을 사거나 팔 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마진 우려에 대해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수익 구조 자체는 영업비밀임을 언급

https://zrr.kr/1zc3

NH투자증권이 단독 주관을 맡은 HB인베스트먼트, 케이웨더, 오상헬스케어 등 3개사가 올해 1분기 코스닥 시장에 상장

경쟁사 비교 시 NH투자증권의 공격적인 행보가 두드러져…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들은 주관 업무를 맡은 기업 중 1곳만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

https://zrr.kr/PFiU

3월부터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

아울러 금감원과 금투협은 CD금리가 일정폭(0.25%p) 이상 변동 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힘

https://zrr.kr/jfb3

 작년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역대급 실적을 낸 보험사들에 금융당국이 과도한 성과급이나 배당에 유의하라고 권고

금융당국은 작년에도 보험사에 미실현 이익의 변동성을 고려해 배당 정책을 관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어

車 https://zrr.kr/Ox1j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용종보험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연내 실손보험, 펫보험 확대 예정

다만 점유율이 높은 대형 보험사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보험료를 자사 웹사이트 상품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제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

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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